
15차체 및 안전부문 & 생산 및 재료부문 공동워크숍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연비와 안전으로 대변되는 규제가 드라이빙 포스가 되어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연비와 

안전규제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차로 대표되는 환

경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경량화 등의 니즈는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차체의 경량화와 고안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업체를 중심으로한 소재의 고강도화 및 고성형화가 지속적으로 시도

되고 있다.  일반 냉연강판의 지속적 고강도화(1.5G), 핫스탬핑 강판의 추가 고강도화(1.8G), 성형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3세대 

강판의 개발, 다양한 부품화 솔루션 등이 그 사례라 할 것이다.  또한, 경량화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알루미늄, CFRP 등의 

소재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외판 위주의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차체에는 다양한 소재의 적용이 필수적인 

트렌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발표에서는 자동차 차체와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 측면에서의 적용과 관련된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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